
한눈에 펼쳐보는 24절기 그림책
● 일 년 열두 달 24절기를 재미있게 알아보는 지식 그림책 ●

• �1학년, 2학년 통합 (봄, 여름, 가을, 겨울)

• �3학년 2학기 사회 1. 환경에 따라 다른 삶의 모습

• �3학년 2학기 사회 2. 시대마다 다른 삶의 모습

• �6학년 2학기 과학 2. 계절의 변화

• �창의적 체험활동

진선아이 독서 활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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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년

※ 이 독서 활동지는 진선출판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 포스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교과 연계

초등 전학년



현직 선생님의 추천 이야기

입춘, 하지, 동지 …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명절인 듯 명절과 다른 24절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어린이와 어른이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 24절기를 왜 알아야 하

고, 왜 계속 24절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24절기는 1년 동안 자연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그림처럼 쉽게 보여주기에 자연 속에 사는 사람을 

이해하기에 가장 흥미로운 소재가 아닐까 합니다.

1년 동안 땅에 농사를 짓는 조상들이었기에 끊임없이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쌓인 오랜 시간의 관찰의 결과물이 24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덕에 아직 지

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알기도 전에 1년 동안 사계절의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 조

상님들은 알 수 있었고 사계절을 더 세분화하여 농사에 알맞게 24절기를 살폈습니다.

여전히 추워 아직은 겨울 같은 때임에도 입춘이라 하여 농사의 시작을 준비했고, 비가 오는 때, 

해가 가장 긴 때, 큰 눈이 내리는 때 등 기후를 예측해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며 1년을 살아왔지

요. 그렇게 생각하면 24절기는 과학이자 사회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자연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으니 과학이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사회라 할 

수 있겠죠.

이 책 《한 눈에 펼쳐보는 24절기 그림책》은 1년의 변화를 예측하며 읽어 보고, 실제로 그때 24절

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날씨인지, 왜 그런 풍습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며 1년 내내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단지, 어려운 한자로 된 옛날 말이라 생각하며 넘기지 말고 때론 과학의 눈으

로 또 때론 사회의 눈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던 조상님들의 슬기로움과 역사까

지 살펴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최유라(청주 청원초등학교 교사)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연구하며 

아이들의 교실이 더욱 행복한 곳이 되길 꿈꿉니다.

•�학교 밖 전문적 학습 공동체 <참쌤스쿨> 	

•그림책 연구회 <다독다독>

•전국 교육청 ‘그림책 활용 교육’ 연수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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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기 전에 표지를 살펴보며 읽을 준비를 해 봐요

책의 표지를 살펴보며 질문에 답해 봅시다.

책 표지에 등장하는 그림과 글자를 살펴봅시다.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정리해 봅시다.

표지에서 찾은 단어나 24절기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거나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리해 봅시다.

주변의 어른들에게 24절기에 관해 무엇인지 물어본 후 정리해 봅시다.

뒷표지를 살펴보면 24절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24절기에 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읽을 준비가 되었어요. 읽고 싶은 부분부터 책을 읽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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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24절기 그림책 퀴즈를 풀어요!

정답은 맨 뒤 페이지에 있어요

책을 읽으며 낱말 퀴즈를 풀어 봅시다.

15쪽

        입춘에는 00으로 점을 치기도 했습니다. 콩이나 수수, 팥 등과 같은 다섯 가지 곡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00을 솥에 넣고 볶아서 맨 먼저 솥 밖으로 튀어나오는 곡식이 그해 농사가 

제일 잘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곡우에는 조기가 많이 잡히는데, 이 무렵에 잡히는 조기를 0000이라고 불렀어요. 

살이 연하고 맛있다고 알려지면서 곡우 때 조기를 먹는 풍습이 생겼답니다.

        24절기 중 두 번째는 00예요. 입춘과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놀라서 깬다는 경칩 사이에 

있는 날이에요. 눈이나 얼음이 녹아서 비나 물이 된다는 뜻으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는 때지요.

        입하 때에 꽃이 피는 나무여서 ‘입하목’이라고 불렀다가 0000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나무입니다.

        입동 무렵인 음력 10월이면 집안이 아무 탈 없이 편안하기를 바라며 집안을 지켜 준다고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어요. 이를 00라고 하는데 시루떡과 술을 준비하여 간단하게 치렀어요.

        춘분에 추위를 담당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해요. 냉장고가 없던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얼음 창고인 빙고를 만들어 얼음을 보관해 두었는데 빙고의 문인 빙실을 열 때 

000를 지냈다고 해요.

        설날, 추석, 단오와 함께 우리나라의 4대 명절에 속해요. 한자어로 찬 음식이라는 뜻으로 

조상의 산소를 찾아 제사를 지내고 묘를 돌보는 풍습이 있어요.

       고려와 조선 시대에는 입추 뒤에도 장마가 계속되어 비가 내리면 000라는 제사를 지냈어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농사에 피해를 줄까 날이 맑기를 빌던 제사였지요.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입니다. 날이 맑고 밝다는 뜻으로 공기가 맑고 밝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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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기를 살펴보면 농사를 지으며 살던 우리 조상님들의 생활 모습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 된 옛날의 모습이나, 
지금 나의 생활과는 다른 모습을 찾아 글 또는 그림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책을 읽으면서 옛날의 생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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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고 나서 24절기 나도 경험해 봐요

여러분들은 24절기 중 마음에 드는 것이 있나요? 해보고 싶은 풍습이나 
먹고 싶은 먹거리는요? 꼭 경험하고 싶은 것을 이유와 함께 써 봅시다.

마음에 들었던 절기의 풍습을 실제로 해당하는 날짜에 해본 후 
느낀 점을 정리해 봅시다. 단, 가족과 함께 해 보세요.

어떤 절기가 마음에 들었나요?

풍습이나 먹거리 등 그 절기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그 절기가 마음에 든 이유를 써 봅시다.

6Ⓒ 지호진 글 | 이혁 그림



책을 읽고 나서 내가 만약 농부라면?

우리의 조상들은 절기를 계절의 기준으로 삼고 농사와 생활에 이용해 왔어요. 

예시를 보고 해당하는 절기에 농부는 어떤 일기를 썼을지 상상하여 일기를 써 봅시다.

예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춘이 되었다. ‘입춘 추위에 김칫독 얼어 터진다’더니 

여전히 너무 춥지만 이제 입춘이니 봄을 준비해야 할 때다. 먼저 ‘입춘대길’을 정성스럽게 써서 

기둥에 붙이고 보리뿌리 점을 쳤다. 캐보니 세 가닥이다. 올해는 풍년이려나. 기대가 된다. 

저녁 때는 오곡으로 점을 쳐 봐야겠다. 아무쪼록 올해도 풍년이기를 기원해 본다.

15**년 2월 4일 15**년 2월 4일 (입춘)(입춘)

년 년     월     월    일    일 (절기 :             )(절기 :             )

4페이지 정답  :  1. 오곡  2. 곡우살이  3. 우수  4. 이팝나무  5. 고사  6. 사한제  7. 한식  8. 기청제  9. 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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